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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소수성 이온성 액체 전해질에서 물은 이온성 액체의 물리화학적 특

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불순물이며 또한 이로 인해 그 응용성에 제

한을 주는 경우가 많다[1-3]. 따라서 높은 열적 안정성[4], 넓은 전위창 

범위 및 전기화학적 안정성[2], 낮은 유리온도 및 녹는점[5]을 가지면서 
물에 대한 용해도를 최소화[6]할 수 있는 소수성 이온성 액체 개발 연

† Corresponding Auth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stry and Green-Nano Materials Research Center, Daegu 
41566, Republic of Korea
Tel: +82-53-950-5336  e-mail: hyejinlee@knu.ac.kr

pISSN: 1225-0112 eISSN: 2288-4505 @ 2021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ll rights reserved.

구가 많이 수행되어왔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소수성 이온성 액체는 

전기화학분야[7,8], 암모니아 용해도 향상[9,10], 촉매[11] 그리고 추출

분석법[12,13]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Nakagawa et al.은 1-eth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이온성 액체와 lithium tetrafluoroborate를 혼합하여 리튬 배터리에 전해

질로 활용하였으며[14], Zhu et al.은 1,3-dimethyl-3-imidazolium hexa-
fluorophosphate 이온성 액체를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태양전지

에 적용하고, 이온성 액체의 소수성 특징을 이용하여 습기 침투를 막음

으로써 페로브스카이트 디바이스의 안정성을 증대할 수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15].
이온성 액체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선택에 따라 소수성이 증대될 수 

있는데, 양이온의 경우에는 알킬 사슬 작용기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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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PF6를 음이온으로 하며, 이미다졸리움 계열의 양이온을 변화시키면서 2종의 소수성을 띠는 이온성 액
체 전해질을 합성하였다. 합성한 이온성 액체는 1-benzyl-3-but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BzBIM]PF6와 1-pen-
tyl-3-but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PBIM]PF6이며 이들 각각의 구조는 푸에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와 핵자기 
공명 분광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합성한 이온성 액체 전해질의 물리적(점도, 이온전도도, 열적 안정성) 
및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BzBIM]PF6의 경우 [PBIM]PF6와 다르게 이미다졸리움 양
이온에 π-π 분자 간 결합이 강하게 존재하는 벤질링 기능기를 가지고 있어서 열적 및 전기화학적 특성에서 더 우세
한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wo hydrophobic imidazolium based ionic liquids including 1-benzyl-3-but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BzBIM]PF6 
and 1-pentyl-3-but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PBIM]PF6 having the same anion and different cation parts were 
synthesized. The structural composition of these ionic liquids were confirmed with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and proton nuclear magnetic resonance (1H-NMR). Their physiochemical properties such as viscosity, ionic con-
ductivity and thermal stability alongside electrochemical potential window range for both ionic liquid electrolytes were charac-
terized and compared to each other. The overall results revealed that [BzBIM]PF6 has higher thermal and electrochemical 
stabilities and viscosity than that of [PBIM]PF6 probably due to the presence of benzyl ring in the imidazolium cation provid-
ing strong intermolecular π-π interactions.

Keywords: Ionic liquids, Hydrophobic electrolytes, 1-Benzyl-3-but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1-Pentyl-3-but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Thermal stability, Potenti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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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양이온으로 이미다졸리움 양이

온이 있다[5,16,17]. 음이온의 경우, 불소가 첨가된 화합물이 사용되는

데 그 대표적인 예로 hexafluorophosphate (PF6), tertafluoroborate (BF4) 
bis(trifluoromethanesulfonyl) imide (Tf2N), trifluoromethanesulfonate 
(OTf)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공통된 특성은 높은 전기음성도로 

인해 전자 밀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음이온의 알짜 전하가 작아져 친

수성이 감소되는 것이다[18,19]. 이뿐 아니라 양이온의 크기, 모양 및 

전하분배를 고려하여 다양한 소수성의 이온성 액체를 합성하여 원하

는 응용분야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양이온에 알킬사슬

의 길이 또는 알킬 및 방향족 화합물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합성한다

[20]. 이미다졸리움 양이온에 알킬사슬의 길이를 변화하거나 작용기

를 첨가함으로써 전도도, 열적 및 전기화학적 안정성과 점도 등을 변

화시킬 수 있다[21,22].
본 논문에서는 2종의 소수성 이온성 액체, 1-benzyl-3-butylimidazo-

lium hexafluorophosphate [BzBIM]PF6와 1-pentyl-3-but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PBIM]PF6를 합성하였다. 음이온은 hexafluoropho- 
sphate로 고정하고 이미다졸리움의 알킬사슬을 벤질과 펜틸로 바꾸어

서 이온성 액체를 합성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1-butyl-3-methylimidazo- 
lium hydroxide와 1-bu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이온

성 액체의 합성법을 변형하여 총 2종의 이온성 액체를 합성하였다. 합
성된 이온성 액체 2종의 구조는 FT-IR과 1H-NMR 분석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점도, 이온전도도, 열적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전기화

학적 특성은 순환전압전류법을 사용하여 얻었다.

2. 실    험

2.1. 시약

Potassium hexafluorophosphate (Sigma-Aldrich), benzyl chloride 
(99%, Sigma-Aldrich), 1-butylimidazole (98%, Sigma-Aldrich), 1-chlo- 
ropentane (99%, Sigma-Aldrich), ethyl acetate (99.5% Sigma-Aldrich), 
acetonitrile (99.9% Sigma-Aldrich), dimethyl sulfoxide-D6 (DMSO-D6, 
99.9%) + 0.05% V/V tetramethylsilane (TMS) (Cambridge isotope lab-
oratories, Inc.)를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2.2. 분석 장비

합성한 이온성 액체 2종의 열적, 전기화학적, 물리적 특성은 아래의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열적 특성은 열중량 분석기(TA 
instruments, SDT Q600)로, 순환전압전류법을 이용한 전위창 범위 측

정은 general purpose electrochemical system 프로그램(version 4.9)과 

연계된 전위차계(Ecochemie, PGSTAT128N)를 사용하였다. 이때 3-전
극 전기화학 셀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기준 전극은 Metrohm사의 

Ag/ AgCl 전극을, 작업 전극으로는 Metrohm사의 유리상 탄소전극(d 
= 2 mm)을 그리고 상대전극으로는 Pt 와이어(Sigma-Aldrich)를 사용

하였고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을 이용하여 전위창 범위 

값을 측정하였다. 이온전도도는 전도도측정기(CPC-401), 점도는 점도 측

정기(A&D Company, Limited, SV-1A, 0.3~1000 mPa⋅s)로 측정하였

으며, 구조는 푸에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JASCO, FT-IR 4100)와 핵

자기 공명 분광기(Bruker, 500 MHz)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 [BzBIM]PF6 및 [PBIM]PF6 합성 방법

[BzBIM]PF6와 [PBIM]PF6 이온성 액체는 Figure 1a와 b에 나타낸 

방법으로 각각 합성하였으며, 이는 Han et al.[23]과 Dharaskar et al. 
[24]가 보고한 합성법을 변형한 것이다. [BzBIM]PF6의 경우 1-butyli-
midazole 용액에 benzyl chloride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20 h 동안 

반응시켜서 1-butylimidazole의 알킬화 반응을 실시하였다. 이 때 온도

는 70 ℃로 유지하였고, 자석교반기로 격렬하게 교반하면서 진행하였

다. 이를 통해 합성된 1-benzyl-3-butylimidazolium chloride 용액은 에

틸아세테이트 용매로 여러 번 씻어준 후 80 ℃ 진공오븐에서 3 h 동
안 건조하였다. 이후 합성한 1-benzyl-3-butylimidazolium chloride 용
액과 0.5 M potassium hexafluorophosphate (KPF6) 수용액을 1 : 1 부
피비로 40 ℃에서 4 h 동안 반응시킨 후 여과 과정을 거치고 에틸아

세테이트 용매로 여러 번 씻어주어 옅은 노란색의 [BzBIM]PF6 이온

성 액체를 합성하였다. 과량의 용매는 70 ℃의 진공오븐에서 3 h 동안 

건조시켜서 제거하였다. [PBIM]PF6의 경우, [BzBIM]PF6 합성법과 유

사하게, 먼저 1-butylimidazole 용액을 60 ℃에서 자석교반기로 격렬하

게 교반함과 동시에 1-chloropentane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20 h 
동안 반응시켜서 1-pentyl-3-butylimidazolium chloride를 합성하였다.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로 1-pentyl-3-butylimidazolium chloride 용액을 

여러 번 씻어준 후 70 ℃ 진공 오븐에서 3 h 동안 건조하였다. 0.2 M 
KPF6와 1-pentyl-3-butylimidazolium chloride 용액을 1 : 1 부피비로 

40 ℃에서 4 h 동안 반응시킨 후 여과 과정을 거치고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로 여러 번 씻어주어 무색의 [PBIM]PF6 이온성 액체를 합성하였

Figure 1. Synthesis scheme for (a) 1-benzyl-3-butylimidazolium hexafluorphosphate ([BzBIM]PF6) and (b) 1-pentyl-3-butylimidazolium hexafluor- 
phosphate ([PBIM]PF6) ionic liquids. A: 1-butylimidazole, B: benzyl chloride, C: 1-benzyl-3-butylimidazolium chloride, D: 1-benzyl-3-but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E: 1-chloropentane, F: 1-pentyl-3-butylimidazolium chloride, G: 1-pentyl-3-but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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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presentative (a, b) FTIR spectra and (c) 1H NMR spectrum
for [BzBIM]PF6.

다. 과량의 용매는 [PBIM]PF6 합성과 같은 방식으로 제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구조적 분석

합성한 이온성 액체인 [BzBIM]PF6와 [PBIM]PF6의 구조적인 특성 

중 주요 기능기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FT-IR분석법과 NMR 
분석법으로 측정하였으며, Figure 2(a,b)와 3(a,b)에는 4000에서 600 
cm-1 파수 영역에서 측정한 FT-IR 스펙트럼을 각각 나타내었다. 피크

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a에서는 파수를 4000에서 2700 cm-1 
범위까지 나타내었으며, b에서는 1800에서 600 cm-1 범위까지 나타내

었다. [BzBIM]PF6의 경우 벤질링(1562와 708 cm-1), 이미다졸리움링

(3156, 2961, 2870, 1641, 1508, 1208과 915 cm-1), 그리고 이에 고정된 

알킬 체인(706과 1445 cm-1)에 해당하는 고유의 피크들이 얻어졌으며 

이 IR 피크값은 이전 논문에 보고된 벤질링 이미다졸리움 양이온을 

갖는 친수성의 이온성 액체(1-benzyl-3-butylimdiazolium hydroxide)값
과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25]. 하지만 본 실험에서 합성한 이온

성 액체의 경우, 음이온으로 OH- 대신 PF6
-를 사용하였기에 3388 cm-1

에서 매우 넓게 나타나는 OH-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피크는 볼 수 없

었다.
[PBIM]PF6의 경우 [BzBIM]PF6와 유사하게 이미다졸리움 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IR 피크 값을 3156, 2961, 2870, 
1641, 1508, 1208과 915 cm-1에서 볼 수 있었으며, 이는 N-H stretch, 
CH3 stretch, CH2 stretch, C=C stretch, C-C stretch aromatic, N-H stretch 
및 C-H bend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463, 1379, 746과 

665 cm-1에서 나타난 피크들은 각각 CH3 bend, CH2 rocking와 C-H 
bend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긴 알킬 체인 작용기(예: 펜틸기)가 존

재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1-pentyl-3-butylimidazolium 양이온이 합성한 

이온성 액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단서이다.
FT-IR 결과 외에도 1H-NMR (ppm, DMSO-D6, 500 MHz) 분석을 통

해 이온성 액체의 각 화학적 성분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BzBIM]PF6

Figure 3. Typical (a, b) FTIR spectra and (c) 1H NMR spectrum for 
[PBIM]PF6.

Figure 4. Thermogravimetric analysis graphs for the synthesized (a) 
[BzBIM]PF6 and (b) [PBIM]PF6 ionic liquids.

의 화학적 이동(chemical shift, δ) 값은 다음과 같다: [BzBIM]PF6: δ 
8.75 (s, 1H), 7.41 (s, 5H), 5.27 (s, 2H), 4.08 (t, 2H), 1.82 (s, 2H), 1.72 
(m, 2H), 1.20 (m 2H), 0.81 (t, 3H) (Figure 2c 참조). 이는 기존 문헌에 

보고된 [BzBIM] 양이온에 해당하는 값과 같음을 알 수 있다[25]. 
[PBIM]PF6의 경우 δ 값은 다음과 같다: δ 8.72 (s, 1H), 7.42 (s, 2H), 
4.11 (t, 4H), 1.82 (m, 2H), 1.79 (m, 4H), 1.22 (m, 4H), 0.84 (t, 3H), 
0.78 (t, 3H) (Figure 3c 참조).

3.2. 열적 안정성

합성한 이온성 액체의 열적 안정성은 열중량분석법(TGA)을 사용하

였으며, 질소 환경에서 10 ℃/min의 속도로 25에서 600 ℃까지 온도

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고 그 결과 얻어진 시료의 질량손실 백분율

을 온도변화에 따라 Figure 4a와 b에 나타내었다. [BzBIM]PF6의 경우 

이온성 액체 시료 질량의 46.36%가 319 ℃까지 온도를 올렸을 때 손

실됨을 볼 수 있으며, 508 ℃까지 올렸을 때 52.20%의 손실이 있었음

을 볼 수 있다(Figure 4a). 이와 유사하게 [PBIM]PF6의 경우, 224 ℃까

지 약 44.88%의 이온성 액체 시료 무게 손실이 있었으며, 온도를 490 
℃까지 올렸을 때 약 53.24% 이온성 액체 시료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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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Figure 4b 참고). 이온성 액체의 열적 안정성은 양이온보다

는 음이온의 화학적 성분에 좀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예
시로 이온성 액체의 양이온이 1-butyl-3-methylimidazolium [BMIM]으
로 같을 때, 음이온이 NO3

-에서 OTF- 다른 경우, 열적 안정성이 290 ℃
에서 382 ℃로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26]. 본 연구에서 합성한 

2종의 이온성 액체의 음이온 성분은 PF6
-로 동일하므로 열적 안정성

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또한 불소화된 음이온인 PF6
-는 Tf2N-, BF4

- 
및 할로겐화[26] 음이온보다 열적으로 더 안정하므로 본 실험에서 합

성한 이온성 액체가 우수한 열적 안정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zBIM]PF6가 [PBIM]PF6보다 좀 더 열적 안정성을 갖는 것

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이미다졸리움 양이온에 존재하는 벤질 작용기

가 갖고 있는 강한 분자 간 π-π 결합으로 인해 펜틸과 같은 긴 알킬 

체인 작용기보다 좀 더 열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이다[21,27]. 한 가지 

특이점으로는 Figure 4b에서 85와 224 ℃사이에서 [PBIM]PF6의 초기 

무게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합성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물 분자 또는 할로겐족 음이온 불순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28]. 
특히 할로겐 족 음이온이 PF6 음이온보다 적어도 100 ℃[28,29] 이상 

더 낮은 온도에서 분해되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합성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할로겐족 음이온의 불순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3.3. 전해질 성능 분석

합성한 이온성 액체를 전기화학 응용분야에 전해질로 활용하기 위

해 필요한 성질인 점도, 이온 전도도 및 전기화학적 전위창 범위를 측

정하였으며 각 얻어진 값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3.3.1. 점도 분석

이온 전도도가 높을수록 이와 반대로 낮아지는 성질인 점도는 이온

성 액체가 좀 더 소수성 특성을 갖는지 예측할 수 있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이다[30]. 특히 이온성 액체의 점도는 각 양이온과 음이온 화학종

의 종류 및 크기의 조합에 따라 물과 기타 용매 대비 몇 배에서 몇 

천배 이상 낮아질 수 있다[31]. Table 1을 보면 [BzBIM]PF6 (881 mPa
⋅s)의 점도가 [PBIM]PF6 (43.1 mPa⋅s)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온성 액체의 음이온이 같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점도 차이는 주로 양이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BzBIM] 양
이온의 경우 이미다졸리움 링에 벤질 방향족을 작용기로 가지고 있어

서 이들 사이에서 회전 자유도가 이미다졸리움 링에 긴 알킬 사슬을 

작용기로 갖고 있는 [PBIM] 양이온보다 감소하여 분자간 π-π 결합

이 좀 더 강해지므로 더 높은 점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21]. 
또한, [BzBIM]PF6의 경우 방향족을 갖는 유사한 이미다졸리움 계열의 
이온성 액체 [(예: 1-butyl-2-phenylimidazolium bis(trifluoromethylsul- 
fonyl)imide (753.71 mPa⋅s)]와 매우 비슷한 점도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1]. 한편 [PBIM]PF6의 경우 알킬 사슬을 작용기로 가지

고 있는 다른 이미다졸리움 양이온[예: 1-ethyl-3-methylimidazolum 
bis-(trifluoromethylsulfonyl)imide (34 mPa⋅s) and 1-butyl-3-methyl-
imidazolum bis-(trifluoromethylsulfonyl)imide (52 mPa⋅s)][32,33]와 

유사한 점도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2. 이온전도도 분석

Table 1을 보면, 합성한 2종의 이온성 액체 모두 소수성을 갖는 전

해질로 친수성을 갖는 이온성 액체인 1-benzyl-3-butylimdazolium hy-
droxide ([BzBIM]OH) (41.6 mS cm-1) 대비 상대적으로 이온전도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PBIM]PF6 (2.9 mS cm-1)가 [BzBIM]PF6 
(0.178 mS cm-1)보다 좀 더 높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며 이는 이온전

도도 성질이 이온성 액체를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동도에 의

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34]. 즉, 본 실

험에서 합성한 이온성 액체의 음이온이 같기 때문에 양이온만을 고려

해 볼 때 [BzBIM]PF6 경우 이미다졸리움 양이온에 붙어있는 벤질 작

용기가 [PBIM]PF6의 이미다졸리움 양이온에 존재하는 알킬 체인보다 

좀 더 강한 분자 간 π-π 결합을 하므로[21] 이온의 이동도를 낮추어 

이온 전도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이온전

도도 값은 소수성의 유사한 이미다졸리움 양이온을 갖는 다른 이온성 

액체 전해질[예: 1,5-bis(3-benzyl-2-methylimdazolium)pentane di-bis(tri- 
fluoromethanesulfonyl)imide (0.22 mS cm-1)[35], 1-butyl-3-methylimi- 
dazolium bis(trifluoromethyl sulfonyl) amide (3.9 mS cm-1) and 1-bu-
tyl-3-meth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1.4 mS cm-1)][36]과 유

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3.3.3. 전기화학적 전위창 범위 측정

연료전지, 태양전지, 부식, 도금 등의 전기화학응용분야에서 전해질

과 용매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전기화학적 전위창의 범위(즉, 관
심 있는 산화환원화학종의 산화환원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전해질의 

전위 범위)를 들 수 있다[37]. 본 논문에서는 유리상 탄소전극을 작업 

전극으로, 은/염화은 전극을 기준전극으로 그리고 Pt전극을 상대전극

으로 한 3전극 전기화학셀과 순환전압전류법을 이용하여 합성한 이온

성 액체의 전위창 범위를 측정하였다. Figure 5(a,b)에 [BzBIM]PF6과 

[PBIM]PF6을 전해질로 하여 cyclic voltammogram을 나타내었으며 각

각 5.0과 5.5 V 에 해당하는 전위창 범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온성 액체 모두 넓은 전위창 범위를 갖지만 [PBIM]PF6의 경우 

[BzBIM]PF6보다 약 0.5 V 정도 전위창 범위가 좁은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미다졸리움 그룹에 알킬 사슬 기능기의 길이가 좀 더 긴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26]. 수용액 전해질인 KOH (약 2.0 V)[38] 등
에 비해 매우 넓은 전위창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수용성의 이미다졸

리움 이온성 액체인 [BzBIM]OH (4.7 V)보다 더 넓은 전위창 범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25]. 또한 [BzBIM]PF6와 [PBIM]PF6 이온성 액

체 모두 유사한 이미다졸리움 양이온을 갖지만 다른 음이온으로 구성

된 이온성 액체들[예: 1-butyl-3-methylimidzolium tetrafluoroborate (5.18 
V), 1-butyl-2,3-dimethylimidazolium tetafluoroborate (5.21 V)][39]과 비

교할 만한 전위창 범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논
문에서 합성한 2종의 이온성 액체 모두 다양한 전기화학 응용분야에 

전해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onic liquids Viscosity (mPaㆍs) Conductivity (mS cm-1) Electrochemical window (V) References

[BzBIM]PF6 881 0.178 5.5 This work

[PBIM]PF6 43.1 2.9 5.0 This work

[BzBIM]OH 1.72 41.6 4.7 [25]

Table 1. Summary of Viscosities, Ionic Conductivities and Electrochemical Window of Synthesized Ionic Liq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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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yclic voltammograms for (a) [BzBIM]PF6 and (b) [PBIM]PF6

using a glassy carbon electrode as a working electrode at scan rate 
of 0.1 V/s.

4. 결    론

음이온을 PF6
-로 고정하고 이미다졸리움 계열 양이온을 바꾸며 2종

의 소수성 이온성 액체 [BzBIM]PF6 및 [PBIM]PF6를 합성하였으며 이

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BzBIM]PF6는 [PBIM]PF6

에 비해 이미다졸리움 양이온에 붙어있는 벤질 기능기로 인해 높은 

열적 안정성(508 ℃) 및 높은 점도(881 mPa⋅s)를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에 [PBIM]PF6는 [BzBIM]PF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

전도도(~2.9 mS cm-1)를 나타내었다. 두 종의 이온성 액체 모두 약 5.0 
V 이상의 넓은 전위창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다양한 전기화학분

야에 유용한 전해질로 활용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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